
고층 아파트와 달동네 민가, 숲이 어우러진 서울
정릉의 삼각산 기슭. 며칠간 내린 눈으로 하얗게
단장된 풍경은 눈에 익은 동양화를 보는듯 하다.
마을과 산이 연이은 산중턱에 자리잡은 보림선원
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소금이 뿌려져 있다. 신도
들이 행여나 눈길에 미끄러질까 배려한 마음이 느
껴진다.
한국의 유마 거사로 불린 백봉 김기추(白峯 갏基

秋, 1908∼1985)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
의 근본도량으로 잘 알려진 보림선원. 이곳에는 한
국 현대불교의 산 증인인 묵산 스님이 구순(九旬)
의 고령에도 자상하게 출ㆍ재가 선객들을 지도하
고 있다.
도량에 들어서서 묵산 스님이 계신 요사채로 가

니 처마 밑에 비둘기 한 쌍이 햇볕을 쬐며 졸고 있
다. 인기척이 느껴질 법한데도 전혀 도망갈 기색 없
이 편안한 모양새가 이곳에는 해칠 사람이 없음을
웅변하는 듯하다.
조실방에 들어서니 묵산 스님이 반갑게 맞으셨다.

“날도 추운데, 뭐하러 왔어. 앉으시오.”
스님은 워낙 고령이라 동작이 좀 느렸지만 여전

히 우렁찬 목소리다. 스님이 귀가 어두워진 탓에 미
리 질문지를 준비해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대담을
진행했다.
묵산 스님은 마침, <반야심경>을 새롭게 번역해

서 해설하는 원고를 집필중이셨다. 200자 원고지에
한자와 한글을 병기한 작은 글씨가 아흔의 세수를
의심케 한다.
“올해 세수가 구순이신데, 건강비결이 따로 있으
신지요? 오래도록 건강하셔서 많은 불자들에게 법
을 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글을 보여드리자, 스님은 미리 준비해 둔 백

지에 펜으로 한시를 쓰기 시작했다.

月曜長空萬古同(월요장공만고동)
火曜光明天一色(화요광명천일색)
水曜洗情永淸淨(수요세정영청정)
木曜靑山괥水洞(목요청산유수동)
갏曜乾坤玄幽通(금요건곤현유통)
土曜石佛放光明(토요석불방광명)
日曜東方紅日出(일요동방홍일출)

‘월요일은 만고의 머나 먼 허공과 하나 되고/ 화
요일은 광명이 하늘을 덮는다/ 수요일은 망정을 씻
어 영원한 청정을 이루고/ 목요일은 청산에 흐르는
물이어라/ 금요일은 하늘과 땅이 그윽하게 통하고/
토요일은 석불이 빛을 발하며/ 일요일은 동방에 붉
은 해가 솟는다.’
매일매일 자연과 하나 되어 깨달음의 삶을 누리

는 것이 건강비결이라면 비결이란 뜻인가? 어릴 적
부터 약골이었던 스님은 14세부터 27세까지 각혈이
멈추지 않아 병을 고치기 위해 일념으로 관음정근
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전 고관사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거짓말처럼 병이 나아 본격

적으로 출가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 현재 보
림선원 야외법당에 조성된 커다란 관세음보살상은
젊은 시절 병고에서 벗어나게 한‘자성(自性)의 관
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시절이 하수상한지라, 세간의 일을 들어 본격적

인 법문을 청했다.
“나라가 구제역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남북 당국
은 대결국면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제역 발생의 원인은 위생문제가 주요한 원인
이지만, 크게 보면 인과를 소홀히 한 인과응보라 생
각합니다. 소나 돼지와 같은 축생(畜生)을 가둬 놓
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인 결과이죠. 인과의 원리는
불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생
각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갈등 역시 인과의 도리로 풀어가야 합

니다. 전쟁으로는 민족 모두의 안녕을 찾을 수 없다
는 교훈을 자각해야지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면서 함께 손을 잡고 민족 전체의 평
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호간에 절대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지구적인 이상기후 속에 서민경제도 어려워
세간 속에 사는 일이 고난의 연속인듯 합니다. 사람
들이 온갖 경계 속에서도 여여(如如)하게 살 수 있
는 방편을 일러주셨으면 합니다.”

“각자 분수를 지키고 본분을 지켜서 서로 이해하
고 양심을 갖고 살아야만 이웃간에 더불어 살아가
는 화목한 세상이 됩니다. 남을 괴롭히고 살육하려
는 투쟁심으로는 절대 사회의 안녕을 얻을 수 없습
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축생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
지 따뜻하고 배부르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묵동정 행주좌와 가운데 경계에 흔들리지 않
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핵심은
덕(德)을 닦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도(道)를
닦는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힘을 써봐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와 덕으로써
모든 정치와 경제적인 안정이 도모 되었지, 물질과
과학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
서나 인의예지(仁義괋智)를 지키고 도를 닦아나가
는 평상심(平常心: 시비ㆍ분별과 번뇌ㆍ망상이 없
는 무심)의 생활을 해야 마침내 경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구도의 과정에서 특히 기억나는
일화를 말씀해 달라고 청을 드리자, 스님은 눈에 그
리듯 생생하면서도 간결하게 말씀하신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전라도 황룡사에서 지일화
(池一華) 도인스님을 만나 <금강경>을 90일 동안 배
워, 만법이 공(空)한 도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대 초반에 백봉 도인을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무엇이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
느냐?)입니까?’
‘거, 담배 한 대 주시오.’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후 삼각산 토굴에

서 혼자 공부를 한 후 백봉 거사의 인정을 받은 것
이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법사이신 인곡 큰스님은 산 짐승들도 두려워하
지 않을 정도로 자비보살로 알려져 있는데,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셨는지요?”
“인곡 큰스님은 고창 출신의 대도인이셨지요. 처
음 해인사에서 뵙고 제자 될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절대 사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고 사
흘을 찾아뵙고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장경각으로 올
라오라 하시더군요. 거기서 법문을 해주시면서‘사
고원래여인주(師姑元걐겿人做)’화두를 참구하라
고 하셨지요.”
‘사고원래여인주’공안은 조주 선사와 연관된 선
화(禪話)에 등장한다. 한 학인스님이 조주 스님 회
상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늦은 밤에‘무(無)자’화
두를 깨쳤다고 도량에서 큰소리를 치고 다녔다. 그
다음 날 아침, 공양을 마친 조주 선사가 대중에게 간
밤에 소란을 피운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자 가
장 말석에 앉은 행자가 이실직고(以實直告) 했다.
조주 선사는 학인을 점검하려고 질문을 던졌다.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나이 많은 비구니는 여인입니다.”
이 대답에 조주 선사가 학인을 인가한데서 유래

한 화두이다.
물론, 인곡 스님에게 이 화두를 받을 당시, 묵산

스님은 전혀 뜻을 알지 못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오랜 세월 참구할 수 밖에 없었다.
묵산 스님은 한창 발심이 나서 공부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펜을 들어 다시 백지에 한시를 적는다.

多年山中覓鯨魚(다년산중멱경어)
添得重重碍膺物(첨득중중애응물)
暗夜精進月出東(암야정진월출동)
忽然擊碎虛空骨(홀연격쇄허공골)

스승 인곡 스님의 오도송을 그 오랜세월 동안 한
글자도 잊지 않고 즉석에서 써내려갔다. ‘오랫동안
산중에서 고래고기를 찾는데/ 점점 거듭거듭 물질

묵산스님은…1922년제주도에서태어나1940년백양사에서만암스님을은사로출가했다. 1943년광명
사에서 금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4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1959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모시고가르침을받았다. 이후해인사보문사수덕사칠불암을비롯해오대산등지의선원에서
70세까지수행정진했다. 1975년서울정릉에보림사를창건했으며, 90세의고령에도찾아오는출ㆍ재가수
행자들을지도하고있다.

남을 괴롭히고 살육하려는

투쟁심으로는 사회 안녕 못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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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림림선선원원 조조실실묵산 스님

“물질과 과학 아닌 도와 덕이 사회발전 이뤄”
〈德〉〈道〉

불화 수월 관세음 보살圖
중생의 고를 다 해결하신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원을 세우신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디에나 여러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나투시고 계십니다.
불자들은 고통이 있을때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기도합

니다. 그런데 불자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 그림을 가정에 두
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불상이나그림상속에불
보살님의마음이있는줄잘못알고사찰이아닌곳에있는불상이
나 그림상에 기도, 염불, 절 또는 예물을 올려 잘못되는 불자가 있
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일부 스님들이 가정에 상을 두고 모시
지못하게하는것일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지 물질이나 상은 허
망하여 공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의 마음이 물질로 된
돌, 나무, 철 이나그림으로된상속에있을수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보살님께 크나큰 불경이

되며염불을하더라도공염불이되고마는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마음은 살아 숨쉬며 믿고 생각할 줄 아는 중생의 마
음안에같이있습니다. 우리들마음이 곧부처임을 배워알면서도
우리들중생이어리석어믿지못하고있을뿐입니다.
불상이나 그림상을 보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같이 한

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의 불보살님께 기도, 염불, 절을 하면
그즉시전달이됩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그림상 1점 정도는 눈이 자주 가는 곳(좋
은 자리가 아님)에 두고 볼 때마다 염송을 한다던지 기도 등을 하
고 모든일이 잘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믿고 관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이것이
곧생활선이되어자연고는사라지고망념이끊어져성불에다가
설수 있을 것 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많은 사찰의 탱화를 조성하
며공부또한게을리하지않았으나아직도부족함이많은불자의
한사람이지만 불자 가정에 불화 1점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
각되어 본인의 재현 작품중 고려불화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그
려진 수월관음도의 작품성이 뛰어나 이를 축소 하여 벽에 걸거나
탁자에둘수있도록고급으로제작권하고저합니다.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하루
빨리성불을이루시기바랍니다.

불모 민한식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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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규격 : 28cm × 43.5cm
재 질 :원낫원목 / 아크릴(표면) 

(벽걸이 탁상용 겸용)

가 액 : 12만원 (택배비포함)

일심공예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77-10 301호

031)421-1040 ┃ 010-2284-7395 ┃ 010-7158-0004
계좌번호 : 농협 356-0413-3251-63 (예금주:민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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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선물로최고!!!

불모 민환식 대표작▼

조계사 대웅전 신중탱화 3.3×4.84m 조계사 덕왕정 극락탱화 8.8×2.7m   
조계사 대웅전 영단탱화 13×2.1m 조계사2만불 조성 17×15×24cm(석가아미약사불

관음지장보살)

10점이상 구입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